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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무

덤이 발굴 조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사

람들이 매장된 무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

뼈가 수습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무덤이 다른 시대

무덤들보다 조영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점이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시대 중기 이후 지배

층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 회곽묘(恢槨墓)가 관 내부와

외부환경을 완벽히 차단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

여 다른 형식의 무덤보다 내부 유해 및 유물의 보존상

태가 이례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았던 데도 기인하는

고려시대 사람 뼈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본 해당 시기
뼈대모음의 향후 구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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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사람 뼈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뼈대모음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 건강상태, 질병 유무 등을 규명할 수 있

는 과학적 자료를 얻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장 토양의 특성이 사람 뼈의 장기간 보존에

불리한 조건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좋은 상태의 생물학적 시료가 고고학 발굴 시 수습되는 경우가 극히 드

문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이전 시기 사람 뼈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편이다. 고려시대의 경우만

해도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해당 시기 사람 뼈에 대한 연구 보고가 매우 희귀하여 해당시기에 조영된 여러 가

지 다른 형식의 무덤에서 뼈가 보존되는 개괄적인 양상조차 쉽게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우리 연구진에 의해 수집, 정리된 고려시대 사람 뼈의 발굴 수습 양상을 고고학적 정보와 함께 정리

보고하여 향후 해당 시기 사람 뼈대모음의 구축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본 연구진에 의하여 수집 정리된 고려시대 사람 뼈는 조선시대 뼈대모음과 비교하면 시료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보존상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일부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화장(火葬)의 결

과 인류학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 된 경우도 많아서 향후 고려시대 사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위한 시료의 확보에 대해 많은 난관을 예상하게 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발굴 결과 및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

람 뼈 수습 양상을 함께 참고해 보면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토광묘의 경우 묘제의 특성상 회곽묘와 같이 밀봉된

상태가 아니므로 조선시대와 같은 우수한 뼈대모음의 구축은 어렵겠지만 이로부터 수습되는 사람 뼈가 보존 상

태나 수량에 있어 다른 무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해당 시기 사람 뼈대모음의

구축은 토광묘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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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하다. 적어도 조선시대 사람의 건강과 질병상태에 대

한 연구는 회곽묘 발굴 시 내부에서 수습된 사람 뼈를

중심으로 확립된 뼈대모음을 매개로 하여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Chang

등 2006a, b, 2008, Kim 등 2006a, b, 2008a, b, 2009, Lee

등 2007, 2009, Seo 등 2007, 2008, 2010, Lim 등 2008,

Shin 등 2008, 2009a, b, c, d, 2010, Han 등 2010, Oh 등

2010a, b).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사회구조

전반에서 폭넓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서 같은 시기

의 무덤양식의 변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엿볼

수 있다고 한다(Lee 2003). 즉, 고려시대에는 단일한 양

식의 무덤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석실묘(石室墓), 석

곽묘(石槨墓), 토광묘(土壙墓), 목관묘(木棺墓) 등 다양

한 모습의 무덤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는데 같은 시대 후

기로 내려올수록 토광묘와 목관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조선시대 들어가면 회곽묘와 같은 형식의

무덤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려시대 이전에는 석

실묘나 석곽묘와 같이 돌로 만든 무덤이 주로 유행했었

지만 이러한 양상이 변화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이는

분기점이 고려시대라는 것이다(Lee 2003, Hwang 2004).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 동일 시기

사람 뼈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한 규모의

사람 뼈대모음이 이미 구축되어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

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로는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1185~1333) 시기 유이가하마

(由比ヶ浜) 지역 출토 인골을 수집한 대규모 뼈대모음

을 이용하여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된 것

이 주목할 만하다. Hirada (2004)는 해당 뼈대모음에서

확인되는 사람 뼈의 연령구성 및 남녀 비를 비교검토

하고 이로부터 칼자국 등 다양한 소견으로 사망 원인

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Shinoda (2004)는 해당 뼈대모

음의 사람 뼈를 이용하여 유전자분석을 시행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작업 외에도 단순히 가마쿠라시대 사람들

의 생물학적, 병리학적 특성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인문학적 정보도 고고

학자들과의 협동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경우가 많았

다(Uzawa 2004). 

하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고고학적으로 갖는 시

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나 이로부터 수습되는 사람 뼈에 대한 인류학적 연

구 양쪽 모두 상대적으로 지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즉, 고려시대 무덤의 경우 고고학적 조사가 상대적으

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시기 무덤에서 수습

된 사람 뼈를 체계적으로 정리,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작업 역시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고려시대 사람 뼈대

모음 구축과 이에 대한 체질 및 병리학적 특성의 연구

는 아직도 달성하기 요원한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고

려시대 사람 뼈 출토 양상은 몇몇 선구적인 업적을 남

긴 연구자에 의하여 그 양상이 이제 개괄적이나마 파악

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보고된 숫자가 아직까지

도 극히 희소하여(Table 1) 해당 시기 사람 뼈의 경우

초보적인 발굴 양상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고

고학적으로 볼 때 다양한 양식의 고려시대 무덤이 동

일시기에 병존하고 있어 사람 뼈의 보존상태도 무덤형

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없어 향후 보존 상태가 좋

은 고려시대 사람 뼈를 수습하여 안정적으로 체질인류

학적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최근 수년간 고고학자 및 체질인류학자

로 학제간 연구그룹을 형성하여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습된 사람 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던 중 다행스

럽게도 남한지역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무덤으로부터 확

인된 사람 뼈를 인류학적으로 조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조선시대 인골

에서 얻어진 인류학적 연구 결과물에 비하면 충분한 정

도라고 보기에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의 한국인 뼈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절대

로 부족한 한국 학계 현재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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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ly reported studies on Goryeo skeletons

Site Type of grave Organization of excavation Remarks

Hyungok-ni, Danyang Stone-lined tomb No. 27
The University of Seoul Museum

12 bone individuals (5 males, 7 females) 
(Woo 2002) Earthen Tomb No.6 were examined.

Royal tomb of King Gongmin North Korea Academy of Social 
One individual identified. Hair could be 

(Kim 2003) Science
recovered. The tomb was already 
plundered by grave robbers.

Mulcheon-ri, Gyeongju
Stone chambered tomb

Sunglim Cultural Property Research One individual identified. Poor 
(Park et al. 2007) Center preservation status of bones.



루어질 자료가 적으나마 향후 고려시대 사람 뼈 연구를

시도하는 관련 연구자에게 초보적 정보로서 기여할 것

이라고 판단되어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진에 의해 조사된 고려시대 인골에 대한 고

고학적 정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평택 도곡리 4호

널무덤은 찰흙층에 수직으로 파고 들어간 무덤방의 남

쪽벽에 움을 따로 파고 그 안에 뼈를 담은 그릇을 넣고

입구에 청동그릇을 얹어 마감한 것이다(Choi 등 2006)

(Fig. 1A). 이 무덤이 조성된 시기는 상대적으로 빨라 나

말여초 경에 해당한다고 추정되었으며 고고학 발굴팀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하문식 박사 연구실)에 의하여

그릇 내부의 뼈가 수습되어 서울의대 연구실로 전달되

었다. 

강릉 입암동 화장묘의 사람 뼈는 생토를 굴착하고

묻은 토기 안에 들어 있었는데, 토기의 형식이 통일신

라시대의 사각편호(四角扁壺)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평

택 도곡리 4호 널무덤과 마찬가지로 서기 8~9세기의

나말여초 시기로 추정하였다(Ji 등 2007) (Fig. 1B). 평택

도곡리 4호 널무덤 및 강릉 입암동 화장뼈는 화장한

흔적이 완연하고 작은 파편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뼈가 어떤 부위인지를 먼저 구별하고자 하

였고 이를 통해 피장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월 동강리조트 조성부지에서 확인된 무덤은 총 12

기로서 소형 석곽묘가 1기 있었고(Fig. 1C) 나머지 11

기는 토광묘였다(Fig. 1D). 무덤의 형식과 동반된 유물

로 볼 때 고려시대 무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는데 확

인된 사람 뼈는 본 연구실 인원에 의해 직접 현장에서

수습되었다. 소형 석곽묘의 경우 석곽바닥이 판석재로

되어 있었으며 목재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내부

에서 관못이 소량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소형의 나

무관 또는 인골보관함 등이 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Fig. 1C). 토광묘 내부에서 발견된 사람 뼈의 보

존상태는 극히 열악하였지만 7, 8, 9호묘에서 수습된 사

람 뼈는 상대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인류학적 조

사까지도 가능하였다. 수습된 모든 영월 인골에 대해서

는 성별, 나이 판정이 시도되었으며 남아 있는 뼈에서

병리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영월 고려 사람 뼈의 경우 성인으로 추정되는 피장자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머리봉합닫힘 (cranial suture

closure)과 두덩결합면(pubic symphyseal surface)의 형

태분석을 시행하였고, 소아청소년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

하여 뼈끝닫힘(epiphyseal closure)의 형태분석을 시행

하였다. 성인추정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하여 머

리뼈의 눈확위모서리(supraorbital ridges), 미간(glabella),

입천장뼈(palate), 눈확(orbit), 꼭지돌기(mastoid process)

에 대한 형태분석을 시행하였고, 골반뼈의 큰궁둥패임

(greater sciatic notch), 아래두덩뼈가지(inferior pubic ra-

mus), 두덩밑각(subpubic angle), 귓바퀴면앞고랑(preau-

ricular sulcus)에 대한 형태분석을 시행하였다. 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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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chaeological information on Goryeo skeletal remains in this study

Sites Type of tomb Organization of excavation Bone status Estimated periods

Pyeongtaek Wood coffin/
Sejong University

Contained within vas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Dogokri No. 4 Vase used as ash box ash box after cremation Silla and Goryeo Dynasties

Gangneung 
Earthenware coffin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Same abov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Ypamdong Tomb Cultural Heritage Silla and Goryeo Dynasties

No. 1
No. 2
No. 3
No. 4

Youngwol No. 5
Ganwon Research

Donggang No. 6 Earthen tomb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terment without cremation Goryeo Dynasty
Resort No. 7

No. 8
No. 9
No. 10
No. 15

No. 4-1 Stone-lined tomb Same above Cremated bones Goryeo Dynasty



추정을 위하여 넙다리뼈(femur)의 maximum length 를

측정하여 Trotter와 Gleser (1958)가 제안한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여성으로 추정된 뼈대의 경우 현존하는

인류학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양인 남성으로 전제하

여 신장 추정을 시도하였다.

결 과

1. 평택 도곡리 고분 4호 널무덤의 화장된 사람 뼈

뼈 그릇(골호; 骨壺) 안에 들어 있던 사람 뼈는 직경

1~5 센티미터 정도의 파편으로 잘게 부서져 있어 몇

몇 특징적인 부위의 뼈를 제외하면 어느 부분의 뼈인지

도 파악이 쉽지 않을 정도였다(Fig. 2A and 2B). 뼈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으며 부

서진 뼈의 종류를 추정해 보면 한 사람 분의 모든 부위

뼈가 골고루 발견되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다만

뼈가 부서진 조각의 크기가 매우 작아 피장자의 나이,

성별, 특정 질환의 유무 등의 판정 등 인류학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 뼈와 함께 조

류로 생각되는 동물 뼈가 일부 같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다(Fig. 2C). 

2. 강릉 입암동 무덤의 화장된 사람 뼈

다양한 부위의 뼈가 화장된 후 잘게 부서져 뼈 그릇

안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데(Fig. 2D) 사람 뼈 이외의

다른 동물 뼈로 보이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팔다리

뼈의 경우, 어깨뼈(scapula), 위팔뼈(humerus), 노뼈(ra-

dius), 자뼈(ulna), 넙다리뼈(femur), 정강뼈(tibia), 종아

리뼈(fibula), 무릎뼈(patella) 등 부위의 긴뼈 조각이 많

이 확인되었고 손발 뼈도 다수 수습되었다. 손발 뼈의

경우에는 조각나지 않은 뼈들도 많아 원형으로 보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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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ous types of Goryeo tombs examined in this study. (A) Pyeongtaek Dogokri tomb No. 4. (B) Gangneung Ypamdong Tomb.
Cremated bones in (A) and (B) were contained in burial urns (indicated by red arrows). (C) Small-sized stone lined tomb found in Youngwol
Donggang Resort site. Cremated bones were found within the tomb. (D) One of earthen tombs in Youngwol site (Tomb #7). Relatively well
preserved human skeletons could be collected. Accompanying remains (indicated by yellow arrows) were useful for estimation of construc-
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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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uman bones found in
Goryeo tombs. (A) Skull and (B)
tooth fragments collected from
Pyeongtaek Dogokri tomb No.
4. (C) Animal bone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same tomb. (D)
and (E) Bones from Gangneung
Ypamdong Tomb. (D) Skull fra-
gment (E) Right hip bone. Auri-
cular surface (asterisk) and pre-
auricular sulcus (indicated by
red arrow) could be observed.
(F) and (G) Small-sized stone
lined tomb of Youngwol Dong-
gang Resort site. (F) Charcoal
found in the tomb. (G) Cremat-
ed human bone from the same
tomb. (H) Tomb #9 of Yongwol
site. (I) and (J) Epiphyseal plates
are not fused yet in this case. 



것이 많았다. 갈비뼈의 경우에는 4센티미터 내외로 토

막나 있었으며 척추뼈도 다수 부서진 상태로 수습되었

다. 머리뼈(skull) 조각과 아래턱뼈(mandible)의 일부 조

각도 확인되었지만 치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전

반적으로 남아 있는 뼈의 크기가 매우 작아 어느 부위

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나이, 특정질환의 유무

등은 판정이 극히 어려웠다. 다만 성별의 경우 오른쪽

엉덩뼈에 귓바퀴면앞고랑(preauricular sulcus)이 존재하

는 것이 확인되어 여성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Fig. 2E).

전체적으로 보아 뼈가 잘게 부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인

위적으로 부수었다기 보다는 높은 화장 온도에 의해 파

열된 것으로 짐작된다. 

3. 영월 동강 리조트 조성부지 내 토광묘군

토광묘 인골은 화장을 거치지 않아 결손 없는 완형

뼈로 수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지만

영월 동강리조트 조성부지에서 수습된 뼈의 경우 그 보

존상태가 지극히 열악하여 인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

보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수습된 사람 뼈

는 소형석곽과 토광묘라는 상이한 두 가지 양식의 무덤

에서 나왔지만 이 중 소형석곽에서 확인 된 뼈의 경우

에는 목탄(Fig. 2F)과 화장의 흔적이 완연한 뼈(Fig. 2G)

가 수습된 데다가 석곽내부에 소형의 나무상자가 안치

된 흔적도 있어, 화장을 거친 후 수습되어 석곽에 매장

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평택 도곡리 및 강릉 입

암동의 경우처럼 화장된 뼈는 잘게 부수어져 있어 어느

부위의 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토광묘에서 수습된 뼈의 경우에도 대부분 잘게

부서진 뼈 조각만 수습되어 인류학적 계측의 시행이 불

가한 경우가 많았지만 몇몇 토광묘에서는 미흡하나마

온전한 형태의 사람 뼈 수습이 가능하여 피장자에 대한

인류학적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7호 토광묘의 경

우, 볼기뼈의 궁둥패임(sciatic notch)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여자라고 판단되었으며, 8호 토광묘 역시 양쪽

볼기뼈 궁둥패임의 형태로 볼 때 남성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자의 신장 추정은 7호묘에서만 가능하였는데 Trot-

ter와 Gleser (1958)의 방법에 의하면 160.075±3.80센

티미터로 추정되었다. 인골의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하

였던 경우는 9호 토광묘였는데 치아의 맹출 및 긴뼈의

뼈끝이 열린 소견을 볼 때 남자 16세 혹은 여자 15세의

청소년으로 생각되었다(Fig. 2H to 2J). 각 무덤에 매장

된 사람 뼈에 대한 인류학적 검사결과는 Table 3에 요

약하였다.

고 찰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무덤은 형태에 따라 석실

묘 (石室墓), 판석조석곽묘 (板石造石槨墓), 할석조석곽

묘(割石造石槨墓), 토광묘(土壙墓)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무덤들은 피장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석실묘와 판석조

석곽묘는 왕족이나 귀족 등 상위 지배층의 묘제로 인정

받고 있는 반면에 할석조석곽묘와 토광묘는 상대적으

로 하층 사람들의 묘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층

민 중에서도 비교적 신분이 높은 하급 관리 및 향리 계

층은 할석조석곽묘(割石造石槨墓)에 묻혔고, 지방부호

층, 농민 상공인 층 등은 토광묘(土壙墓)에 묻혔다고

보고 있다(Lee 2003). 

고려시대에는 그 정치적 중심지가 휴전선 이북인 경

기도 북부지역이었기 때문에 남한지역에서 발굴되는

대부분의 고분은 상대적으로 하층민의 무덤인 할석조석

곽묘이거나 토광묘이며 발견되는 수량도 많지 않다

(Lee 2003, Hwang 2004) (Fig. 1). 이에 따라 고려시대

사람 뼈 역시 남한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고분

에서 가장 많이 수습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실제로 현

재까지 남한지역에서 보고된 고려시대 사람 뼈 발굴보

고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골이 석곽묘, 혹은 토

광묘에서 수습되어 이러한 추정이 옳은 것을 알 수 있

다(Table 3).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려시대 사람 뼈

는 상위 지배층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휴전선 이

남 지역의 인류학자는 고려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 계층 중 하층 위주 사람의 경우만 수집되었을 가

능성이 많다. 따라서 통일 이전 남한 지역에서 수습되는

고려시대 인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다양한

고려사회 계층 사람들 전반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고병

리학적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남한지역에서 수습된 고려시대

사람 뼈는 그 보존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현재까지 완전

한 형태로 수습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열악한 보존상태를 보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는 사람

뼈가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는 회곽묘라는 묘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곽묘는 잘 알려

져 있듯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성리학적 규범에 충실하

고자 하는 지배층의 의지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하였는

데 피장자의 시신이 당시 사람들이 의도와는 달리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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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지 않아 오늘날 회곽묘에서 수습되는 조선시대

인골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서도 보존상태

가 극히 우수하다(Shin 등 2009d). 하지만 본 보고에서

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는 회곽묘가 조성되기

이전 시대에 해당하므로 회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무덤

자체가 충분히 밀봉되지 않아 분묘 내에 있는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고려시대 사람 뼈의 경우, 동 시기에 화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화장이 시행되는 과정에

서 뼈가 잘게 부수어져 매납되었던 경우가 많아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온전한 형태의 인골의 수습사례가 드

물어 인류학적 연구에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망한 시신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

로 지하에 매장하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시대의 경

우, 당시 불교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권위를 누리고 있

었으므로 피장자의 시신을 개인 사저나 사찰에 차린 빈

소에 2~26일간 모셨다가 이를 다시 화장지로 옮겨 화

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인데 고려시대 묘지

석을 조사한 Jeong (1983)에 의하면 이 시기의 묘지석

250매의 기록을 분석하면 그 중 피장자가 화장되었다

고 확인된 경우는 총 8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의 모든 유해에 대해 화장이 시

행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비율의 사람 뼈가

화장을 거친 후 매장되거나 뿌려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화장한 인골은 수습하여 뼈 그릇에 담

아 사찰에 임시 봉안하여 두었다가 최종적으로 길일을

택해서 땅에 다시 매장했다고 한다(Jeong 1983). 

화장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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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hropological data for the Goryeo skeletal remains

Sites Sex Age Bone Status

Bone pieces were contained in vase ash box after cremation

Pyeongtaek Dogokri No. 4 Unknown Unknown
Identified bones: skull, mandible, teeth, humerus, vertebra, fibula, 
carpal bones, hip bone acetabulum, tibia, ulna, femur, tarsal bone,
hand phalanx, foot bone phalanx, ribs, radius, and scapula

Gangneung Ypamdong Tomb Female Unknown Fragmented bones due to cremation

No. 1 Unknown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No. 2 Unknown Unknown
Identified bones: humerus, radius, ulna, maxilla, teeth, femur,
mandible, scapula, skull, and tibia

Evidence of cremation was not found in all fragmented bones
Identified bones: skull, mandible, maxilla, teeth, left femur, left

No. 3 Unknown Unknown tibia, right femur, left humerus, right humerus, right tibia, right
clavicle, metatarsal bone, left clavicle, left hipbone, femoral head, 
axis, and skull base

No. 4 Unknown Unknown Skull only collected

Youngwol 
No. 5 Unknown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Donggang Skull and femur collected
Resort

No. 6 Unknown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Femur and ribs collected

No. 7 Female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Relatively good preservation status

No. 8 Male?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No. 9 Unknown Adolescent
Estimated age from tooth eruption: 15 years
Epiphyseal plates are not fused yet

No. 10 Unknown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Fragments of skull and long bones collected

No. 15 Unknown Unknown
Fragmented bones; No evidence of cremation 
Fragments of skull, long bones, and partial ribs

No. 4-1 Unknown Unknown
Cremated bones with charcoal particles
Seriously fragmented



탈(肉脫, decomposition of flesh)이 이루어진 사람 뼈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사람을 제외

한 다른 동식물 유기물이 화장골편 안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평택 도곡리 4호

널무덤의 경우 수습된 뼈 안에 사람 뼈가 아닌 동물 뼈

로 생각되는 뼈들이 일부 섞여 있었는데 이는 장례 절

차 시 피장자와 함께 놓여 있던 사람 뼈 이외의 동물사

체(아마도 장례 시 공여 된 음식물 등)가 최종적으로

화장된 뼈 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된 뼈의 경우, 고열 때문에 정상 골조

직의 파손(extensive bone fragmentation)과 수축(shrin-

kage)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보고되

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

생하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인류학적 조사가 힘든 경

우가 많다(Ubelaker 2009). 이렇게 화장을 거친 고려시

대 사람 뼈 안에 어느 정도의 생물학적 정보가 남아 있

을지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연구에서 보고된 고려시대의 사

람 뼈는 보존상태가 극히 불량해 보일 정도로 고열이

가해졌고 이 때문에 뼈가 작은 크기로 쪼개졌기 때문에

인류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얻기 힘든 상태가 된

것 같다. 한편, 화장된 뼈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안정성

동위원소를 추출하거나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고(Harbek 2010), 화장한 뼈의 재를 이용하여 생전의

인류학적 신체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도 보고되어 있으

나(Chirachariyavej 2006), 화장 온도가 섭씨 300도 이

하인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아직 실험

방법을 검증하지 못하여 여러 인구집단에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체의 화장 인골이 확인되었는

데 해당 인골이 매장된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평택 도곡리 4호 널무덤 및 강릉 입암동에 매장된 사

람 뼈는 화장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고열에 의해 잘게

파열된 뼈 조각들을 수습한 다음 이를 뼈 그릇에 담아

별다른 외부 시설 없이 지하에 매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맥 상통하지만 영월 동강리조트 조성부지에서 수습

된 화장 인골은 나무 상자 등에 담긴 후 석곽 안에 최

종적으로 안치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장된 인골이 어떤 방식으로 고려시대에 매장되

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고학적 보고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고려시대 사람 뼈대모음의 구축 전

망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논의하면 고려시대의 사람 뼈

는 보존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인류학적 연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앞으로도 상당히 높다 하겠다. 외

국의 경우 고려시대와 유사한 시기의 사람 뼈의 경우

인류학자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연구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고려시대 사람 뼈대모

음의 부재는 과거 한반도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형질 및

질병 사 연구에 앞으로도 상당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남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

학 발굴 현장에서 수습되는 고려시대 사람 뼈를 최대

한 수집하여 인류학적 연구를 위한 사람 뼈대모음을 구

축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면, 이 시기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 중 토광묘에서 수습되는 사람 뼈가

다른 형식의 고려시대 무덤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보존 상태가 우수하여 체계적인 인류학적 연구의 대

상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토광묘의 경우 발굴하는 묘가 정확히 고려시대

에 해당하는지 고고학적으로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

은데 이는 토광묘가 조성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다

양하며 내부에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

는 경우가 극히 희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광묘에서 발굴되는 사람 뼈를 이용하여 고려시대 사

람 뼈대모음을 구축할 때는 명확한 유물이 함께 나오지

않는 한 발굴된 사람 뼈나 기타 유물에 대하여 동위원

소를 이용한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고려시대 사람 뼈 유

무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

이 소요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고려시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사

람 뼈대모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면 해당 시기 토광묘에서 확인되는 사람 뼈

를 이용한 뼈대모음의 구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고고학자와 연구실

의 체질인류학자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논의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호

소통을 통해 뼈대모음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인문사회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도출해내는 것

이 본질적 뼈대모음 구축의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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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Medieval Skeleton Collections with Human Remains
from Tombs of Goryeo Dynas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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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keletal remains collected from the archaeological fields must be maintained carefully, for being used
in scientific studies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pathological disease of the ancient or medieval
human populations. Even if Joseon Dynasty Human Sample Collection might be a good example for such studies,
few of bone collections predated the Joseon Age (e.g. Goryeo Dynasty) have been established until now, possibly
owing to poor preservation condition of archaeological sites in Korea. In this study, we performed anthropological
studies on a few cases of Goryeo skeletons, which have been rarely reported by anthropologists in Korea. Judging
from the preservation status of bones found in various types of Goryeo graves (e.g. earthen- or stone-chambered
tombs), many cases seem to be cremated in accordance with Buddhist funeral rites. Goryeo bone collections must
be constructed with the bones identified in the earthen tombs, which were preserved much perfectly than those of
any other types of Goryeo tombs. 

Keywords : Physical anthropology, Goryeo dynasty, Archaeology, Skeleton collection, Type of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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